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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tal organic carbon(TOC), Total nitrogen(TN), and carbon and nitrogen stable isotopes were measured in the 
sediment and suspended parties in fresh lake water and saline estuarine water to determine the sources of Particulate 
organic matter(POM) in the sediments of the Youngsan river estuary.

POM in the freshwater discharge water was mostly phytoplankton origin with little trace of terrestrial plants. POM 
from phytoplankton blooms formed in estuarine water in response to the nutrient enriched freshwater discharges was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POM in the sediment near the dike, comprising more than 40% of the total organic 
matter. 

POM from freshwater phytoplankton and oceanic phytoplankton were also important sources of the sediment POM, 
and their contributions varied with the distances from the dike. Contribution of freshwater phytoplankton to sediment 
POM decreased from the dike to the outside of the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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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4대강 중의 

하나인 영산강과 인접 해역의 연결 통로인 영산강 하

구는 1981년 건설된 약 2.5 km 길이의 영산강 하구둑

으로 인해 급격한 환경 변화를 보여 왔으며, 1993년 

영암방조제 및 1996년 금호방조제의 건설, 2008년부

터 시작된 4대강 사업, 목포항 및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

지 및 생활오폐수의 유입 등 지속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

한 변화를 겪고 있다(KIMST, 2014). 반면 영산강 하구

의 자연환경이 경제에 기여하는 생태·경제적 가치는 국

내 평균의 2배 이상으로(Lee와 Kang, 2008), 환경의 생

태적, 경제적 가치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환경관리 체제 

마련이 시급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영산강 하구 환경을 조절하는 요인으로는 하구둑으로 

인한 강과 하구의 물리적 단절에 의한 조류의 약화 및 해

수순환구조의 변화와(Jeong 등, 1999) 하구둑을 통해 방

류되는 담수의 직·간접적 영향을 들 수 있다(Ba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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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특히, 하계에 집중되고 그 외의 기간에는 간헐적

인 방류만 일어나는 영산강의 방류 양상은 영산강과 하

구의 수질과 직접적인 관계를 보일 뿐 아니라(Kang과 

An, 2006), 수문개폐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하구의 1차 

생산자 및 동물플랑크톤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등(Byun 

등, 2007) 생태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물리적으로는 하계에 집중되는 방류 양상으로 인해 표층 

저염화 및 수온의 증가로 인해 강한 성층을 형성·유지하

게 되는데(Park 등, 2012), 이와 같이 유기물이 풍부한 

연안에서 수직 성층이 유지될 경우 표층에서 저층으로 

용존산소의 수직 확산이 제한되게 되고, 따라서 저층 유

기물의 분해에 따른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는 현상이 나

타날 수 있다(Lim과 Hong, 1994; Zhu 등, 2011). 영산

강 하구역에서도 하계 성층의 형성시기에 저층수의 정체

가 심한 하구역 내만 해역에서 빈산소층이 형성되어 저

서생물의 분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보고되

고 있어(Lim 등, 2006), 하구 저층수의 저산소 문제는 영

산강 하구의 주요 환경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영산강 하구 저층수의 저산소화 관리를 위해 해수 유

통을 강화하거나(Kwon 등, 2005) 저층의 유기물 농도

를 관리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산강 하구둑 인근과 영산호 저층의 퇴적물과 수층의 

산소소모율은 수층이 정체될 경우 단기간에 산소를 소모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층수 및 퇴적물의 유기물 농

도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유기물의 유입기원의 규

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KIMST, 2014). 영산강 하구 

저층수 및 퇴적물로 유입되는 유기물의 기원은 영산호로

부터 유입되는 육상기원 유기물 또는 호수 수층의 유기

물, 하구에서 생산되는 유기물, 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 

등의 점오염원 또는 외해에서 생산된 유기물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이들 각각의 중요성이나 기여도에 대한 이해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하구 퇴

적물 내 유기물의 분포와 기원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유기물의 구성 성분은 생지구화학적 과정에 의해 고

유한 변동 범위를 보이며, 이에 따라 연안환경의 유기물

의 기원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기물의 구성원소인 

질소, 탄소 등의 비율(Nathalie 등, 2007; Yu 등, 2010)

과 안정동위원소의 구성비를 이용한 방법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Mishima 등, 1999; Michener와 Kaufman, 

2007).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영

산강 하구역 표층 퇴적물로 유입되는 유기물의 기원을 

추정하여 유입 유기물의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영산강의 지류인 영암천 합류지점부터 북쪽으로는 압

해도 인근, 남쪽으로는 금호 방조제 인근, 외측으로는 외

달도 외측까지의 조사지역에서 퇴적물의 유기물 분포 조

사를 위해 21개의 조사 정점을 선정하였다(Fig.1). 2012

년 4월에 영산호 3개 정점, 영산강 하구 12개 정점 및 

2013년 6월 영산강 하구 7개 정점에서 채니기(van Veen 

grab sampler)을 이용하여 표층 퇴적물을 채취했다.

퇴적 유기물의 기원으로는 영산호 부유성 입자물질

(담수 POM)과 고하도 외측으로 유입되는 해양 부유성 

입자물질(해양 POM)을 선정하였다. 부유성 입자물질은 

2012년과 2013년 L3과 Y7 정점에서 채수하였으며, 침

강 유기물 입자는 2012년과 2013년 E2와 E5정점에서 

퇴적물 포집기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부유성 입자물질

은 표층수를 2L씩 채수한 후 이를 450℃에서 4시간 동

안 태워서 준비한 GF/F 여과지(직경 47 mm, 공극 0.7 

㎛)를 이용해서 여과하고, 10% HCl 2∼3방울을 가해서 

CaCO3를 제거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이를 동결 건조

하여 데시케이터에 보관 후 분석하였다.

침강 입자물질은 해면에서 4 m 아래에 퇴적물 포집기

를 설치하여 포집하였으며, 포집된 시료는 10% HCl 2

∼3방울을 가해서 CaCO3를 제거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

고 이를 동결 건조하여 데시케이터에 보관·분석하였다.

퇴적물 시료는 드라이아이스로 냉동 후 실험실로 운

반한 다음 10% HCl로 CaCO3을 제거하고 동결 건조하

여 보관·분석하였다. 표층퇴적물의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총질소(Total nitrogen)는 원소분석기

(Elemental analyzer, Thermo Electron Co., FLASH 

EA11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층 퇴적물 및 잠

재적 기원으로 추정된 부유 및 침강입자물 시료의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13C/12C 및 15N/14N) 

EA-IRMS (Elemental Analyzer-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GV Instruments, Isoprime Grade)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유기물의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

소 비율은 다음 식 (1)에 의해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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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Map showing the sampling points in the Youngsan Lake and the Youngsan River Estuary.

δ13C, δ15N(‰) = {(R시료/R표준시료)-1} × 103           (1)

여기서, R시료는 측정 대상 시료의 
13C/12C 및 

15N/14N

비를, R표준시료는 국제 표준 물질 중의  13C/12C와 15N/14N 

비를 나타낸다. 여기서 표준물질로는 탄소의 경우 

PDB(PeeDee belmnite), 질소의 경우 Air(N2)의 국제

표준기준을 사용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국제표준물질

에 대해 알려진 비를 가지는 IAEA CH-6(sucrose, δ13C 

= -10.4±0.2‰)과 IAEA-N1(ammonium sulfate, 

δ15N= +0.4±0.2‰)을 표준물질로 분석하였으며, 

UREA(EuroVector Reference STD)를 반복 분석한 

결과 정밀도와 재현성은 δ13C와 δ15N 각각 ±0.2‰로 

나타났다.

잠재적 유입 유기물의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

율을 기초로 하구 퇴적물에 대한 기여율은 IsoSource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Donald and Paul., 

2002).

3. 결과 및 고찰

3.1 TOC와 TN 분포

영산호 및 영산강 하구 퇴적물의 분석 결과를 Table 1

에 제시하였다. 영산호 퇴적물에서의 TOC는 1.10∼

1.20%(평균 1.14%)로 1990년대의 선행연구 결과 영산

강 하구둑 인근 퇴적물에서 나타난 0.5∼1.7%(Cho 등, 

1998)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TN은 

0.15∼0.17%(평균 0.16%)로 전 조사 정점에서 유사한 

값을 보였다. 하구정점의 TOC와 TN은 2012년과 

2013년 조사 결과가 유사한 수준으로(Mann-Whitney 

test, p>0.05), 조사 시기 중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 하구 퇴적물 내 TOC는 0.5

∼0.9% 범위로 선행연구 결과인 약 1%(Cho와 Park, 

1998)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하구둑 

부근에서 높고 외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반폐쇄적인 

내만의 특징은 보였다. 이는 하구 주변에서 유입된 유기

물이 해수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외해역으로 확산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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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TOC
(%)

TN
(%)

C/N
Ratio

δ13C
(‰)

δ15N
(‰)

2012

Youngsan 

lake

L1 1.10 0.15 8.6 -26.2 11.2

L2 1.20 0.17 8.2 -25.6 10.5

L3 1.13 0.16 8.5 -26.0 12.6

Youngsan  Estuary

E1 0.87 0.12 8.8 -23.7 10.6

E2 0.84 0.11 9.3 -23.7 10.4

E3 0.67 0.08 9.8 -23.3 10.5

E4 0.65 0.09 8.9 -22.6  9.3

E5 0.65 0.08 9.5 -22.6  9.4

E6 0.61 0.07 9.9 -22.7  9.9

E7 0.57 0.07 9.4 -22.5  8.7

E8 0.56 0.07 9.3 -22.7  8.2

E9 0.57 0.07 9.1 -22.5  9.2

E10 0.67 0.08 9.8 -22.6  9.7

E11 0.53 0.07 9.5 -22.4 10.3

E12 0.71 0.09 9.5 -22.5 9.5

2013 Youngsan  Estuary

Y1 0.74 0.09 9.7 -23.0 10.6

Y2 0.94 0.11 9.8 -23.2 10.3

Y3 0.65 0.08 8.9 -22.7 10.0

Y4 0.45 0.06 9.0 -20.9 7.2

Y5 0.71 0.10 8.7 -21.2 6.0

Y6 0.63 0.08 8.9 -21.2 6.1

Y7 0.35 0.05 8.5 -20.7 6.3

Table 1. Sediment properties of the studied area.

하고 내만역 퇴적물로 침전된 것을 의미한다.

영산호 정점과 하구 정점 모두에서 표층 퇴적물의 

TOC와 TN는 R2>0.9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퇴적물 내 TOC와 TN이 퇴적 후에 동일한 속성작용

(diagenesis)이나 재광물화작용(reminealization)을 받

았다는 것을 지시해준다(Kim 등, 2007a). 이는 TOC와 

TN의 기원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C/N비

는 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의 기원을 규명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3.2 C/N 비를 이용한 퇴적물 내 유기물의 기원 추정

유기물 중 12이상의 높은 C/N비는 육상 기원 유기

물을 나타내고(Lignin C/N atomic ratio 1500; 

Greaves와 Schwartz, 1952), 6 ~ 9는 식물플랑크톤의 

범위이며(Holligan 등, 1984), 5 ~ 12의 C/N비를 가질 

경우 해양 기원 유기물을 의미한다(Stein, 1991). 한편 

2.6 ~ 4.3의 낮은 C/N비는 질소가 풍부한 박테리아에

Fig.2. Total Organic Carbon(TOC) and Total Nitrogen(TN) 

in the surface sediments. C/N ratios of terrigenous, 

oceanic and phytoplankton origin organic matters are 

shown in 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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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Relations between C/N ratios and (a) δ13C and (b) δ14N for the organic matter in the surface sediments. Ranges of 

different plant origins are shown in boxes.

 
서 흔히 나타나는 값으로 5 이하에 해당하는 낮은 C/N비

는 퇴적유기물 중 박테리아 기원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용된다(Lee와 Fuhrman, 1987).

영산호 퇴적물의 C/N비는 8.2 ~ 8.6의 범위로 일반적

인 식물플랑크톤 C/N비에 해당하여, 영산호 표층 퇴적

물 내 유기물은 육상식물 기원 유기물(12<C/N) 보다는 

주로 영산호 수층에서 생성된 식물플랑크톤의 침강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산호로 유입되는 육상기원 

유기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영산호의 일차

생산력은 250 ~ 2000 mgC/m2/day로서 부영양호 수준

으로, 이러한 부영양호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이 퇴적물 내 

유기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07b). 

하구 퇴적물의 C/N비는 8.8 ~ 9.9의 범위이고 평균은 

9.4로 해양 기원 유기물과 식물플랑크톤의 C/N비로 나

타났다. 일반적인 하구 퇴적물 내 유기물의 기원은 육상 

식물 기원과 담수 식물플랑크톤 기원 그리고 해양 기

원이 혼합된 상태를 보인다(Shin과  Lee, 2010). 그러

나 영산강 하구 퇴적물 내 유기물의 C/N비를 살펴보

았을 때 하구 퇴적물에서 육상 식물 기원 유기물의 유

입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담수 및 해역 수층에서 

형성된 식물플랑크톤 기원이 우세하였다(Fig.2).

3.3  탄소 동위원소(δ13C)와 질소 동위원소(δ15N)의 분포

유기물의 탄소 동위원소비는 유기물 기원과 광합성에 

의한 분별 작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원의 유

기물의 δ13C는 차이를 보이며, 이를 통해 유기물의 기원

을 구분할 수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로부터 C3 광

합성 경로에 의해 생성된 유기물의 δ13C의 범위는 -21 ~

-32‰이고 C4 광합성 경로에 의해 생성된 유기물의 δ
13C는 약 -9 ~ -17‰의 범위로 나타난다(Deines, 1980). 

또한 담수 식물플랑크톤은 -30‰에서 -26‰의 δ13C 값

을 가지며, 해양 식물플랑크톤은 -26‰에서 -16‰의 탄

소 동위원소비를 갖는다(Michener와 Kaufman, 2007). 

유기물의 탄소 동위원소비는  퇴적물 내 유기물의 육상 

및 해양 기원을 규명하는 유용한 지시자로 알려져 있다

(Thorntin와 McManus, 1994).

유기물의 질소 동위원소비율도 수층 시스템에서 유기

물의 기원 및 속성작용을 규명하는 지시자로 사용할 수 

있다(Sweeney와 Kaplan, 1980). 일반적으로 육상 식물 

기원 유기물들의 질소 동위원소비율은 -5 ~ 18‰의 범위

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값은 대략적으로 3‰이고,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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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유기물의 질소 동위원소 비율의 평균값 범위가 7 ~

10‰의 범위를 가진다(Peters 등, 1978)

국내 연안에서 조사된 δ13C 값은 육상 유기물이 

-26.0‰, 해양 유기물이 -21.1‰, 저서미세조류가 

-14.1‰로 보고되었다(Kang 등, 2009).

이번 연구에서 분석된 영산호 퇴적물의 δ13C 값이 

-25.6‰에서 -26.2‰로 담수 식물플랑크톤 및 육상 유기

물의 δ13C 값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구 퇴적물의 

δ13C 값은 -20.7‰에서 -23.7‰로 해양 식물플랑크톤 및 

해양 유기물의 δ13C 범위 내에 속하였으며, δ15N 값 역시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범위와 유사하였다(Fig. 3). 또한 

저서미세조류와 유사한 범위의 δ13C 값은 금회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3.4 안정 동위원소를 이용한 퇴적물 내 유기물 기원 추정

영산강 하구의 잠재적 유입 유기물은, 1)담수 식물플

랑크톤이 주를 이루며 담수 방류시 하구로 유입되는 담

수 POM, 2)담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측 해역의 해양 

POM, 3)담수 방류로 공급된 영양염류로 인한 식물플랑

크톤 대증식 POM을 잠재적인 유입 유기물로 추정하였

다. 영산강 하구에서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은 하구둑 

인근 해역에서 나타나 외해로 갈수록 그 양이 감소하고 

세포의 크기 또한 감소하였으며(Sin 등, 2005), 여름철 

목포대교와 하구둑 사이의 1차생산력은 부영양상태로 

구분하는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8,000 mgC/m2/day의 

값을 보였다(Lee 등, 2011). 영산호의 담수 방류를 통해 

공급된 영양염이 하계 목포 연안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대증식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KIMST,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이 대증식 시

기에 퇴적물 포집기에서 포집된 침강입자의 δ13C와 δ
15N 값을 잠재적 유입 유기물의 하나로 추정하였다.

영산호 부유성 입자물질 중 안정동위원소 비율은 

2012년 δ13C와 δ15N이 평균 -27.9‰, 14.9‰로, 2013년 

평균 -27.9‰, 15.0‰로 조사되었으며 담수 POM 값으

로 추정하였다. 담수의 영향이 작은 해양 부유성 입자

물질은 2012년 δ13C와 δ15N이 평균 -21.4‰, 5.6‰로, 

2013년 평균 -21.4‰, 5.7‰로 조사되어 해양의 POM

으로 추정하였다. 하계 식물플랑크톤 대증식이 발생

한 포집기에서는 2012년 δ13C와 δ15N의 평균이 

-20.5‰, 9.7‰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 δ13C와 δ15N

의 평균은 -20.5‰, 7.9‰로 조사되어 대증식 POM으로 

추정하였다. 잠재적인 유입 유기물로 추정된 담수 POM, 

해양 POM, 대증식 POM의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율은 연도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유입 기원

의 안정 동위원소 비율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조사 지역 퇴적물을 δ13C와 δ15N를 이용하여 구분하면 L1

~ L3정점(영산호 퇴적물), E1 ~ E10과 Y1 ~ Y3정점(영산

강 하구둑에서 달리도 인근 퇴적물), Y4 ~ Y7정점(달리도 외

측 및 목포 북항 인근 퇴적물)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영산

호 퇴적물의 δ13C는 -26.2 ~ -25.6 ‰, δ15N은 10.5 ~ 12.6‰

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담수 POM의 값과 유사한 범위를 보

였다. 하구역 퇴적물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으며, 달리도 외

측 및 목포 북항 인근 퇴적물은 δ13C은 -21.2 ~ -20.7‰, δ15N

은 6.0 ~ 7.2‰의 범위로 해양 POM과 유사한 범위를 보였다. 

영산강 하구둑~ 달리도 인근 퇴적물에서는 δ13C와 δ15N의 

값이 담수 POM, 해양 POM과 식물플랑크톤 대증식 POM이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Fig. 4).

잠재적 유입 유기물의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율

을 기초로 하구 퇴적물에 대한 기여율을 산정한 결과 영산

강 하구둑과 목포대교 사이 퇴적물(E1∼E5, Y1∼Y3)에

서 유기물의 기여율은 담수 POM이 24∼40%(평균 

32%), 해양 POM은 9∼38%(평균 27%)로 나타났으며, 

식물플랑크톤 대증식 POM의 기여율은 27∼59%(평균 

41%)로 가장 많은 기여도를 보였다. 또한 금호방조제 인

근 정점(E10∼E12)에서 대증식 POM의 기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증식 POM은 영산강 방조제 및 금

호 방조제 인근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영산강 하구에서 담수 방류의 영향으로 식

물플랑크톤의 대증식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과 일치하였

다(KIMST, 2014). 목포 북항 인근 퇴적물(Y4)에서는 

해양 POM의 기여율은 59%, 식물플랑크톤 대증식 

POM의 기여율은 49%로 나타났으며, 담수 POM의 영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달리도 외측 퇴적물(E8, Y5

∼Y7)에서 해양 POM의 기여율은 73∼100%(평균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담수 POM 

기원 유기물은 하구둑 수문을 통해 영산강 하구로 유입

되어 하구둑 인근 퇴적물에 대부분 침강되며, 대부분 달

리도 내측 퇴적물에 침강되었다. 

해양 POM은 달리도 외측 해역 및 목포 북항 인근 퇴

적물에서 기여율이 높았으며, 이 해역은 담수 방류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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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Percentage contributions of potential POM sources to sediments.

영향이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물플랑크톤 대증식 

POM은 영산강 하구둑∼달리도, 금호방조제   인근 퇴적

물에서 나타났으며, 영산강 하구둑 및 금호방조제 인근

에서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 

Fig.4. δ13C and δ14N of sediment organic matters and their 

potential origins.

영산강 하구 퇴적물 내 유기물의 거동은 담수 방류가 

없을 때 해양 POM이 저층 및 중층을 통해 외해에서 영

산강 하구로 공급되며, 영산강 하구둑을 통한 담수 방류

시 1차적으로 담수 POM이 영산강 하구 퇴적물로 유입

된다.

이후 영양염류의 공급에 따른 2차적인 현상으로 발생

된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 POM이 영산강 하구 퇴적물

로 침전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산강 하구 내만에서 빈산소 수괴를 형성을 

주도하는 유기물의 기원은 담수 방류의 영향을 받은 식

물플랑크톤 유기물이며, 이를 관리 하기위해서는 영산강 

하구둑 방류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 영산호 및 하구 퇴적물의 유기물을 분포 및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 21개의 표층퇴적물을 분석하였으며, 이 

퇴적물을 대상을 총유기탄소, 총질소와 탄소 및 질소 안

정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하였다.

- TOC와 TN는 영산호 퇴적물에서 높게 나타나며, 하

구 퇴적물에서는 하구둑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

을 보여 해수 순환이 원할지 못해 하구 내만에 유기물이 



1382 우준식․최희선․이효진․김태하

지속적으로 침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C/N비를 이용한 유기물의 기원은 영산호 및 하구 퇴

적물은 식물플랑크톤이 침강하여 퇴적된 것으로 보이며, 

육상 식물에 의한 유기물의 유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산강 하구 퇴적물의 유기물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적 유입 기원으로 담수 POM, 해양 POM과 식물플

랑크톤의 대증식 POM을 구분하였다. 영산호 퇴적물의 

유기물 기원은 담수 식물플랑크톤이 주를 이루는 담수 

POM이며, 영산강 하구둑-달리도 인근 퇴적물은 세 가지 

기원이 혼합된 유기물 기원을 보인다. 달리도 외측과 목

포 북항 인근 퇴적물에서는 해양 POM이 주를 이루며,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의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의 영향으로 유입되거나 생성된 유기물은 하구둑 인

근 퇴적물에서 기여도가 높고 외측 해역으로 갈수록 기

여도가 낮아진다. 담수 방류가 없을 경우 해양 POM의 

유기물이 하구 퇴적물에 유입되며, 달리도 외측해역에서 

그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볼 때 영산강 하구 내만 저층의 빈산소 수

괴 형성과 관련된 퇴적물의 유기물은 담수 방류의 영향

을 받은 식물플랑크톤 유기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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